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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선D-3 0]청주시장, 민주 이장섭 vs 국힘 이범석 맞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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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=뉴시스]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시장 예비후보(왼쪽),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

DB 금지

[청주=뉴시스] 임선우 기자 = 6·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충북 청주시장 선거의 본선 대진표가 짜였다.

더불어민주당 이장섭(62)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범석(59) 현 시장의 양자 대결 구도다.

'6대 1' 바늘 공천을 뚫은 이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안고 공성전에 나선다.

그는 지난달 14~16일 공천 결선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. 박완희, 김근태, 김학관, 서민석,

허창원 등 낙천자 5명과는 '원팀 선거캠프'를 꾸렸다.

핵심 공약은 ▲오송·옥산·오창 도심융합특구 지정 ▲첨단산업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▲공공의료 확충 ▲세대주 소비쿠폰 지

급 ▲문화특별시 조성 ▲공무원 숙직 폐지 스마트 당직체계 구축 등이다.

이 전 국회의원은 제천고와 충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청주민주운동청년연합 사무국장, 노영민 국회의원 보좌관, 정세

균 국회의장 비서관,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, 충북도 정무부지사, 21대 국회의원(청주 서원), 더불어민주당 충

북도당위원장 등을 지냈다.

2년 전 총선에서 낙천한 뒤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.

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사상 첫 연임에 도전한다. 

1995년 직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래 8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연임 청주시장은 한 번도 없었다.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시



장이 민선 5기·7기 징검다리 재선을 했으나 6기 선거에서 져 연임에는 실패했다.

4년 전 정치 신인으로 청주시장에 당선한 이 시장은 "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완성해야 할 때"라며 사상 첫 연임 시장에 출사

표를 던졌다.

민선 9기에 ▲돔구장 등 종합스포츠콤플렉스 ▲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 ▲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▲방사광가속기

▲K-바이오스퀘어 ▲복대동 민관협력 복합개발 ▲청주교도소 이전 등의 역점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.

그는 신흥고와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옥천군 부군수와 충북도 정책기획관, 행정안

전부 지역발전과장, 청주시 부시장, 청주시장 권한대행,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,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·재난

협력정책관 등을 거쳐 2022년 6·1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에 당선했다.

이 시장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재심 수용 끝에 서승우 예비후보와의 본경선을 이겼다.

이 시장은 민선 8기 성과와 현역 인지도가, 이 전 국회의원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청와대·국회 내 인맥이 최대 강점이다. 반대

로 오송참사 사법리스크와 타지(제천) 출신이 각각의 약점으로 꼽힌다.

역대 청주시장 선거는 여당과 야당이 네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다. 보수 진영이 5번, 진보 진영이 3번씩 당선됐다.

전통적으로 청주시장 선거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'민심의 척도'로 불린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imgiz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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